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

어린이 (6~9세)

• 목표 :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의 지혜를 알 수 있다.
• 주제 : 지혜

지혜, 효,  정약용, 과학자, 정조, 한강, 배다리, 수원화성, 원행을묘정리의궤

• 목표 : 한강에 배다리를 놓게 한 정조의 효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한강의 배다리, 효(정조의 효심)

• 목표 : 배다리처럼 두 낱말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을 알아본다.
• 단어 : 배다리, 논밭, 책가방, 꽃나무
• 표현 : 배다리를 건너다. 꽃나무를 심고 가꾸다.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제목 알리기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강’이라는 
강인데요. 지금 한강에는 다리가 여러 개 놓여 있지요.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강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강을   건널 때마다 배를 타고 다녔대요. 정조 임금 때 정약용이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배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란 아이가 있었어요. 어찌나 똑똑한지 

뭐든 뚝딱 배웠어요. 또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걸 많이 생각해 냈지요. 
글공부는 물론 수학과 과학도 무척 잘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약용은 의젓한 어른이 되었어요. 늘 글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과거 시험도 금방 합격했어요. 

지혜로운 임금 정조는 그런 정약용을 바로 알아봤어요.

“허허, 정약용은 모든 학문을 다 잘하는구나. 내 곁에서 나랏일을 
돕거라.”

정약용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썼어요. 특히나 책만 보는 공부보다 
사람들 생활에 쓰임이 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조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겼거든요. 하지만 궁궐과 거리가 멀어 매년 무덤을 
찾아 인사하러 가는 길이 무척 힘들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생신을 맞아 큰 잔치를 할 생각이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신하들을 데리고 아버지 무덤에 가려고 했지요. 정조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배로 한강을 건너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많은 신하와 군사들을 

배에 다 태울 수도 없고. 어찌할꼬.’

정조는 고민 끝에 정약용을 불러 물었어요.

“약용아,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쉽게 건널 방법이 없겠느냐?”

정약용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배를 이어 다리를 만들면 어떨지요?”

정조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정약용의 말에 반대했어요. 

“배를 새로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배가 뒤집히면 위험합니다!”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하지만 정약용은 꿋꿋하게 말했어요.

“걱정들 마십시오. 모두 힘을 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조는 먼저 강의 너비가 적당하고 물살이 세지 않은 곳을 정했어요. 
그러고는 정약용에게 당장 배다리를 만들라고 했지요.

정약용은 배다리를 어떻게 만들지 그림으로 그렸어요. 사람들이 그림 
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내용을 적었지요. 그러고 나서 다리를 
만들 때 필요한 배를 구했어요. 배는 새로 만들지 않고 물건을 나르는 
배들을 모았어요. 물론 배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두 더 열심히 배다리를 만드는 걸 도왔지요.

정약용은 모인 배들을 막대기로 쭉 연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과 
말이 건널 수 있게 가운데 소나무 판자를 놓았어요. 그 위에는 잔디까지 
깔아 정말 길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지요. 정약용은 일꾼들과 함께 먹고 
자며 쉬지 않고 일했어요. 머지않아 정약용이 그린 그림처럼 점점 
배다리가 완성되어 갔어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어요. 
위험하다고 반대하던 신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어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드디어 모두의 노력으로 배다리가 완성되었어요. 멋지고 긴 배다리는 
한강을 가로질러 이어졌지요.

“허허허, 수고했다! 훌륭하구나!”

정조도 정약용이 만든 배다리를 보고 기뻐했어요. 

얼마 뒤, 정조 어머니의 생신 잔치가 크게 열렸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 정조는 신하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길을 떠났지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 화성으로요.  

“자, 이제 배다리를 건너자꾸나!”

정조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머뭇머뭇하는 신하들에게 정조가 껄껄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면 금세 수원으로 갈 수 있다. 걱정 마라. 
정약용은 절대 허투루 만들 사람이 아니니. 안전할 것이다. 자, 가자!”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정조가 배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자 뒤를 따라 군사들과 신하들도 

배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실은 마차들도 뒤따랐지요.  
튼튼한 배다리는 모두가 건너갈 때까지 끄떡없었어요.

“이야! 무사히 강을 건넜어!”

행렬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어요. 

“약용, 자네가 만든 배다리 덕분에 쉽고 빠르게 도착했구나. 고맙구나.”

정조가 정약용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약용은 그 후로도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또 백성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도 많이 썼답니다.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정약용은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 볼까요?

그래요. 배와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배’와 ‘다리’가 
합쳐져서 ‘배다리’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두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논’과 ‘밭’이 합쳐져서 ‘논밭’, ‘책’과 ‘가방’
이 합쳐져서 ‘책가방’이 되는 것처럼요. 그럼, ‘꽃’과 ‘나무’가 합쳐지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심고 가꾸는 ‘꽃나무’이지요. 친구들도 두 
낱말이 합쳐진 단어들을 찾아보아요!

여러분, 정약용이 한강의 배다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정조 임금이 부탁하였어요. 매년 아버지 무덤이 있는 수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어머니와 많은 신하들이 한강을 쉽고 빠르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니까 배다리는 정조의 효심과 
정약용의 지혜가 담겨 있는 발명품이에요. 정약용은 배다리 외에도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정약용의 발명품들은 수원화성을 만들 
때 큰 역할을 했지요. 정약용의 발명품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할머니와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약용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발명품을 만든 학자이면서도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살피며 호기심을 가져 보세요. 훌륭한 발명가,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할머니는 믿어요.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